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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와 처벌     18-03-07

미국 전국의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는 총 매출의 1.6%입니다. 동포들이 많이 살고 영업을 하는 남가주에서는 이런 범죄로 인한 손실이 4%라고 정부측 인사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여 벌금형과 유치장에 보내는 처벌을 가하는 데도 이런 범죄는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범죄로 인하여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낸 회사는 직원 수가 200만 명이 넘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1%를 상품 좀도둑과 종업원의 도둑질로로 인하여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1%라고 말하면 3500억 달러 이상의 연간 매출을 올리는 월마트는 즉 35억 달러의 상품을  좀도둑들이 훔쳐간다는 뜻입니다. 

앨라바마 주의 소도시인 아탈라 (Attalla)에도 월마트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색다른 처벌을 상품좀도둑에게 가했습니다. 케니스 로벗슨 (Kenneth Robertson)판사는  월마트의 무인 출납기를 사용하면서 $27.97을 가산하지 않고 가게를 나온 리사 피티안 (Lisa Fithian)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에게 “나는 도둑입니다. 나는 월마트에서 상품을 훔쳤습니다.”라고 적힌 센드위치 판을 목에 걸고 대중 앞에 서있도록 했습니다. 마치 “주홍글씨”의 현대판인 셈이었습니다. 상품 좀도둑이 좀처럼 즐어지지 않는 다는 점에 착안을 한 판사가 이색적인 처벌을 가한 것입니다. 이런 처벌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 올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상품을 훔친 사람에게 수모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판사의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전국 적으로 1년에 상품도둑들이 410억6천만 달러의 상품을 훔쳐갑니다.  미국 최대의 소매기업인 월마트는 2006년 까지는 만 18세 미만이거나 $25 이하의 상품을 훔치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2007년부터는 그 연령 상한치를 16세로 내렸습니다. 즉 17세 이상의 좀도둑은 발견되는 대로 사법기관에 넘기도록 전체의 종업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는 상품 좀도둑을 줄이려는 노력이 일반 국민들에게 좀 가혹하고 무정한 조치라는 이미지를 줄까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샌드위치 표지판 처벌도 월마트는 동의를 했지만 제발 월마트 앞에 범인을 세우지를 말아달라고 판사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좀도둑에게 수모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 도로의 갓길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상품좀도둑에게 “나는 도둑입니다.”라고 적힌 표지판을 목에 걸게 하는 처벌을 시민들과 기업은 다 찬성을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그런 처벌이 너무도 가혹하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샌드윗치판, 벌금, 아니면 유치장 신세의 세가지 중 하나를 범인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선택에 처한 범인들은 거의 전부가 샌드윗치판 처벌을 택한다고 합니다. 물론 몇 시간 동안 그런 수모를 경험해야하는지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구류기간보다는 짧은 처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수모를 겪는 처벌을 가하는 형벌은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싱기포어에서는 범인을 형틀에 손발을 묶어 놓고 어덩이에 곤장을 칩니다. 죄질에 따라 곤장의 수를 정합니다. 곤장을 칠때 피부가 상할 정도로 세게 때린다고 합니다. 1994년에 마이클 페이 (Michael Fay)라는 18세의 미국 소년이 싱가포어에서 남의 자동차의 외부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곤장 여섯대 와 미화로 $2350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런 형벌이 가혹하다는 미국시민들의 여론에 못 이겨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은 싱가포어 수상에게 선처를 호소하여 곤장을 두대 감해준 예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53% 정도의 미국 시민들이 곤장형벌을 미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벗슨 판사의 견해에 의하면 좀도둑이 구류처분이나 벌금처벌을 받으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지만 수모를 경험하는 처벌을 받으면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상품좀도둑이 총 매상의 1.6% 정도라면 아직은 심각한 염려를 자아낼 정도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에 상품도둑이 3배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증가추세를 적시에 꺾어야 할 것입니다.  끝

